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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의 첫 쇼핑 관문"
신세계면세점,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직접 만난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연계, 명동 웰컴센터 홍보부스 오는 31일까지 운영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 연계해 현장 접점 강화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장관 표창 이력 바탕, 방한 쇼핑 허브 역할 부각

(신세계면세점=2026/01/30)

신세계면세점이 쇼핑공간을 벗어나 관광 중심 명동 현장에서 글로벌 관광객들을 만난다.

지난 29일부터 명동 눈스퀘어 1층 웰컴센터에서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신세계면세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방한 관광 활성화 캠페인으로, 전국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 중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현장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쇼핑 혜택 안내와 브랜드 경험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방한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홍보부스는 명동 눈스퀘어 1층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웰컴센터에 마련됐으며,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신세계면세점 소개와 함께 다국어 채널 연계 행사 및 럭키드로우 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명동을 방문한 글로벌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쇼핑공간을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채널로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보부스 운영 기간 동안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과 명동점, 인천공항점까지 전 채널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방한 관광객의 체감 혜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에서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 영상을 상영 중이다. 쇼핑 공간을 단순 판매 채널을 넘어 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행사 메시지를 도심 방문객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5년 코리아그랜드세일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홍보부스 운영 역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쇼핑 경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명동 웰컴센터 홍보부스는 방한 관광객이 실제로 가장 많이 찾는 지점에서 면세점의 혜택과 쇼핑 경험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며 “현장 중심의 접점을 통해 방한 쇼핑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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